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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억압된 나라에서 실낱 같은 희소식이 날아왔다; 국민들의 자유를 위한 탈출이 그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민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한다. 탈북자들은 먼저 그들을 반가워하지 않는 중국으로 탈출한 뒤 동남 아시아 또는 몽골로 이동, 마침내 남한, 미국, 혹은 다른 자유국가에 정착한다. 이들의 탈출경로는 비밀스러워서 통상 지하 철도(underground railroad)라고 불려진다.
From the world’s most repressive state comes rare good news: the escape to freedom of a small number of its people. It is a crime to leave North Korea. Yet increasing numbers of North Koreans dare to flee. They go first to neighboring China, which rejects them as criminals, then on to Southeast Asia or Mongolia, and finally to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ther free countries. They travel along a secret route known as the new underground railroad. 

멜라니 커크패트릭은 기자로써의 그녀의 폭넓은 이해와, 소설가로써의 능숙한 서술을 이용하여 북한 국민들의 자유 추구에 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 새로운 지하 철도의 여행자들은 중국 남성들에게 신부로 팔린 북한 여성들을 포함하여, 국가기밀을 지닌 망명자들, 그리고 50년이 넘게 북한에 억류된 전쟁포로들이다. 여행자들을 인도하는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인으로부터 종교적인 신념으로 임하는 사람까지 다양하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북한의 자유가 개개인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일념으로 이 일에 임하고 있다.
With a journalist’s grasp of events and a novelist’s ear for narrative, Melanie Kirkpatrick tells the story of the North Koreans’ quest for liberty. Travelers on the new underground railroad include women bound to Chinese men who purchased them as brides, defectors carrying state secrets, and POWS from the Korean War held captive in the North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ir conductors are brokers who are in it for the money as well as Christians who are in it to serve God.  The Christians see their mission as the liberation of North Korea one person at a time.
미국 남부에서 탈출한 노예들이 노예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널리 알린 것과 같이, 탈북자들도 베일에 둘러 쌓인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scape from North Korea’에서는 또한 어떻게 그들이 북한의 변화를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지 기술하고 있다. 일단 탈북자들이 안식처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남기고 온 가족들에게 북한 밖의 뉴스를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유주의 사상을 북한에 전파하고, 북한 국민들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변혁을 위한 지적인 대들보를 세우게 된다. 탈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에 취약했던 북한 사회는 점점 개방되어 간다.
Just as escaped slaves from the American South educated Americans about the evils of slavery, the North Korean fugitives are informing the world about the secretive country they fled.  Escape from North Korea describes how they also are sowing the seeds for change within North Korea itself. Once they reach sanctuary, the escapees channel news back to those they left behind. In doing so, they are helping to open their information-starved homeland, exposing their countrymen to liberal ideas, and laying the intellectual groundwork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totalitarian regime that keeps their fellow citizens in chains. 
